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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 효과*

현 경 자† 김 연 수

우리사회복지연구소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외적자

원이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하여 우울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6개 복지관 또는 시민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결혼이민여성 558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4가지 근원(남편, 시댁식

구, 친구 및 사회복지사 지지)으로 나누어 각각의 회귀분석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각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만 유의미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각 사회적

지지 유형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의 4가지 근원을 하나의 회귀분석모형에 넣고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시댁지

지의 직접효과는 경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사회복지

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직접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향후의 연

구 방향과 임상실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정신건강,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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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새롭

게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민자들은 대부

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적응 상의 충격

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한 국내의 여성결혼이민

자들은 한국인 가정에 홀로 편입되어 문화적

응의 부담이 훨씬 크고(윤혜미, 2009),1) 그러한

다문화가정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여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임혁, 2010). 기존문헌을 보면 결혼이

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감,

외로움, 언어 및 문화차에 따른 혼란, 가족갈

등 등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이 당사자의 대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Berry,

1997; Jayasuriya, Sang, & Fielding, 1992). 따라서

문화적응을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

구들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

처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 이동을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적응적 자원과 대처반응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정진경, 양계민, 2004 참조). 이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

의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라기보다

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1) 국제결혼이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남성들에게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 한국남성과 중국, 베트남 등 저개발국 출

신 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2000년에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7,304

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2.2%를 차지하였으나

10년 후인 2010년에는 약 4배에 달하는 26,274건

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11).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대처방식 및 내ㆍ외

적 자원의 여부에 의해 달라지거나 조절될 수

있다(Donnelly, 2002).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

민자들은 대다수가 언어문화 장벽,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응력이 한정되므

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이 적응적 자

원으로서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그러한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절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자

원은 개인의 내적 특성, 가족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여러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중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스트레스 대처를 돕는 중요한 자원

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부터 받는 비공식적

지지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해 제공되는 공

식적 지지로 나누어지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 시댁식구, 친구나 동료, 그리고 사

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사

회복지사, 전문가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

의 제공자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정

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

는 이가 필요하지만, 해외이주를 홀로 감행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그러한 사회적 지지의 제

공자가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특히 클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

응 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유

지하는데 공식 및 비공식 지지체계의 다양한

주요타자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각각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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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실시된 연구들은 실태조사

(예: 보건복지부,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결혼과정에

서의 인권유린 파악(예: 위홈, 2003; 윤형숙,

2004), 정착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과 부

부 및 가족갈등(예: 김오남, 2006; 정혜영,

김진우, 2009; 한건수, 2006) 등의 적응 이슈

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외에 결혼만

족, 결혼안정 등 결혼생활의 안녕을 다룬 연

구들이 다수 있다(현경자, 2012 참조). 미시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과 스트레

스를 살펴본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측요인(권복순, 2009; 양옥경, 송민경, 임세

와, 2009), 대처전략(김희주, 은선경, 2007), 사

회적 지지와 한국생활 적응(김순규, 이주재,

2010)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예측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를 함께 조사한 연구들(예: 양

옥경, 김연수, 2007; 임현승, 2010; 임혁, 2010)

이 소수 발견된다. 이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

은 임현승(2010)의 연구가 유일해 보이고 사회

적 지지의 근원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문화적응이나 생활적응 상의 스트레스가 이

주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김미령,

2005;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이주외국

인 노동자(김희숙, 2006; 이인선, 2004; Kim &

Kim, 2008), 해외유학생(경수영, 장수미, 2010;

Dao, Lee, & Chang, 2007), 미국의 이민자(Mui

& Kang, 2006; Salgado de Snyder, 1987), 대만에

이주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Lin & Hung,

2007)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한 독립변

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 문화 이동으로 문제해결에 필요

한 자원이 제한적인 이주민이나 이민자의 정

신건강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이 중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참조). 이 연구들 가운데 국내의 여성결혼이민

자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

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매개

할 뿐 아니라 조절함을 보여준 임현승(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면

밀히 살펴본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경기도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

하는 근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

분하지 않은 채 총체적인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쳐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사회

적 지지의 근원별로 그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

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여

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

과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낮추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되

지 않은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

를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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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받는 사회

적 지지의 근원을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

문가(사회복지사)의 네 가지로 나누어 이들 변

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에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둘째,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

하여 낮추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

지가 각각 조절변인으로서 유의미하게 기여하

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

민자의 우울을 예측하고 감소시키는데 기여하

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다각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스트

레스 대처 및 정신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

를 돕고 임상실천현장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헌고찰

문화적응 과정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삶의 뿌

리를 타문화권으로 옮기는 영구적인 이주민들

이 이주국에서 직면하는 도전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문화적응이다. 문화적응(acculturation)

또는 문화접변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

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

로 나타나는 변화를 뜻하며(Gibson, 2001),2) 이

2) 문화적응은 영어, accultur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는 이를 문화접변으로 번역

하여 사용하고(엄한진, 2011) 문화변용으로 번역

한 연구자들(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2010)도 발

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문화적응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주국에서 살아가는데 적절한 행동, 사회기술,

사고양식 등을 습득하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당사자의 태도, 가치관, 자기해석,

문화정체성, 행동 등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Ryder, Alden, & Paulhus, 2000). 타 문화와의 대

면은 성장과정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의문, 호기심, 감수성 등을 회복

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한경구,

2003) 지속적인 문화접촉과 그에 따른 변화과

정에서 경험되는 혼돈, 갈등, 차별, 소외감 등

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

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문화적으

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

합한 새 행동 및 사고양식들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일련의 스트레스를 뜻하며

향수병, 차별인식, 두려움, 죄책감, 문화충격

등을 포함하고(권복순, 2009), 이민자들의 심리

적 디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간주된다(양옥경, 김연

수, 2007).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 우울과 불

안(전우택, 2000; Berry & Sam, 1997) 중 문화적

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다. 예를 들면, 미국 거주 멕시코계 기혼여성

이민자(Salgado de Snyder, 1987), 중국계 이민자

(Shen & Takeuchi, 2001), 아시아계 노인이민자

(Han, Kim, Lee, Pistulka, & Kim, 2007; Mui &

Kang, 2006)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기혼여성이민자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16%에 이를 만큼 높았다.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서울, 부산 등 대도

시와 경기도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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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

이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였다(양옥경, 김연수,

2007; 임혁, 2010; 임현승, 2010). 이 외에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나타

나고 있다(경수영, 장수미, 2010; 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을 다룬 연구들을 보

면 나라 및 지역별로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 이민 자체가 우울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이주국

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

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도 정신건강에 중요하

게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양옥경, 김연수,

2007 참조). 일례로 캐나다에서 임신 중인 여

성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관련된 요인

들을 살펴 본 연구에서 임상적 우울의 임계치

를 초과하는 우울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사회

적 지지의 부족과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Zelkowitz,

Schinazi, Katofsky et al., 2004). 국내의 경우, 보

건복지부(2005, pp.221-222)가 2005년에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

사를 이용하여 우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조

사대상자의 5.3%가 우울증상을 보였다. 구체

적으로 결혼상태가 불완전하고 임금을 받는

일에 종사하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일수

록 우울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3) 또한 2006

3) 우울증상을 보인 결혼이민여성들의 비율은 일반

성인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같은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확인된 비율(5%)과 크게

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임상적 우울의 임계치를

초과한 집단의 여성들이 비우울 집단의 여성

들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생활 스트레

스, 가정폭력 등을 보고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반면에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변수의 수준을 보고한 정도

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김연수, 2007).

이처럼 국내외의 기혼여성 이민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에서 임상적 우울이 시사되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일을 보다 빈번히 경험한 것으로 일

관되게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

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유

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

했던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단순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대처방식 및 내ㆍ외적 자원

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국내에 단신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

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

감, 외로움, 사회적 차별, 경제적 곤란, 정체성

의 혼란 등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에 취약하지

만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이 제한적이고(김순규,

이주재, 2010), 원가족이나 모국의 친지들과

다르지 않았으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이

민자로서의 불안전한 사회적 위치와 연관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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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했던 사회적 지지체계와 공간적으로 단절

되어 적응 상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윤형숙, 2005).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감소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을 돕는 중요한 외적자원이 되는 점에 주

목하여(Choi, 1997; Chou, 2009), 여성결혼이민

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

스로부터 정신건강을 보호하거나 우울을 직접

낮추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4)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과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 기여

사회적 지지는 이주민,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일

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포함하여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돕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Barrera, 1986; Lakey &

Cronin, 2008; Thoits, 1986; Uchino, 2004),5) 이에

4) 앞서 언급한 양옥경과 김연수의 연구(2007)에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와 같은 자원변수들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

된 반면 사회적 지지는 전체 집단의 우울에 기

여하는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받

는 사회적 지지만 4문항으로 측정되어 그 효과

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

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Lazarus와 Folkman (1984)의 스트레스-대

처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응 과정에서 유

발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대

처방식, 내ㆍ외적 자원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연구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을 시도함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

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 측면이나 개

인이 사회적 지지망에 통합된 정도, 지지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지

지의 구조 측면에서 그 효과를 밝히고 있다

(Cohen & Wills, 1985). 이 연구들을 통해 드러

난 사회적 지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

면, 첫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적효과

를 완충시켜 개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

접적으로 개인의 안녕을 돕는 주효과(main

effect)가 있다(Lakey & Orehek, 2011).6)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 연구들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이들이 보여주는 스트레스의 조

절효과나 긍정적인 직접효과(또는 주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화와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일부 기인하며 이 두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의 서로 다른 측

면을 대표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들은

정서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이나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존재여부, 지지망 특성

5) 사회적 지지에 관한 논문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폭 넓게 이루어져 방대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

으며, 이는 미국 심리학회의 자료 베이스인

PsycINFO에 약 33,000개, 의학자료 베이스인

Medline에 약 45,000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

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Lakey & Orehek, 2011 재

인용).

6) 아울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들

이 종종 발견되는데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다루는 문헌연구들(예: Cohen & Wills,

1985; Lakey & Orehek, 2011)에서도 이에 대한 논

의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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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초점을 맞추어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주

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이주

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있는 여

성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Naidoo, 1985, 정

진경, 양계민, 2004에서 재인용), 한국, 중국,

필리핀계 미국 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넓고 밀집되어 있을수록(Kuo & Tsai, 1986), 그

리고 한국계 이민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Shin, Han, & Kim, 2007). 국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

족과 부부간 애정에 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

니라(김현숙,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

미하게 낮추었고(양옥경 외, 2009), 지각된 사

회적 지지의 제공자 수가 많고 한국인과의 교

류가 빈번할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였다(임혁,

2010). 반면 한국이나 대만에 거주하는 결혼이

민여성들이 지각하는 주요 타자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 우울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

이고 있다(양옥경, 김연수, 2007; Lin & Hung,

2007). 또한 가까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김미령, 2005), 모국출신 친구나 현지인

친구의 여부는 이민자, 유학생 등의 심리적

문제의 감소와 정서적 안녕에 기여하였으며

(Furnhan & Li, 1993; Ying & Liese, 1991), 미국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이에 비해 문화 이동을 경험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

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조절하고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임현승(2010)

의 연구가 발견된다. 국외 연구들의 경우, 홍

콩으로 이주한 중국 이민자들이 정착지에서

지각하는 차별이나 이주전의 계획 미흡으로

경험하는 우울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었고(Chou, 2009, 2012), 멕시코계 미국

대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의 지지와 적극적인

대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tt,

Iturbide, Torres Stone et al., 2007). 반면 미국의

라틴계 대학생들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가 지지되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되는데(Crockett et al., 2007 참

조), Lakey와 Orehek(2011)에 따르면 사회적 지

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는 연구들에 따라 결

과가 상이한 경향이 있는 반면 정신건강에 대

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직접효과는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 사

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지

지 및 우울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여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임현승(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제

공자를 구별하지 않았고 게다가 조사참여자들

의 국내 거주기간이 평균 9.8년으로 보다 최

근에 국내에 이주하여 문화적응 상의 어려움

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표본의 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종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의 직

접효과와 조절효과가 지지된 반면 문화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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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유의미한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여7) 근래에 국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

들을 대상으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가정

하는 완충가설(buffering hypothesis)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활사

건은 당사자에게 그 사건이 위협으로 평가되

는가 여부, 즉 1차 평가(primary appraisal)와 위

협으로 평가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

렵다고 보는 판단, 즉 2차 평가(secondary

appraisal)에 의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문

제해결 노력,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 회

피, 사회적 지지 구함 등의 다양한 대처를 하

게 되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이 저해되거나

보호된다. Cohen과 Wills(1985)에 따르면 사회

적 지지는 이러한 스트레스-대처 과정의 두

지점, 즉 생활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처에 영

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완충한다. 다시 말해,

완충가설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할 것으로 가정하

며, 구체적으로 친구, 가족 등 공식 및 비공식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실제의(enacted) 또는 지

각된(perceived) 다양한 지지가 그런 조절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Lakey & Orehek,

7) 이 연구는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유

의미함을 보여주었는데, 횡단연구라 변수들 간의

관계방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론이

중요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에 대

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

하지 않았다.

2011). 이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응 상의 어려

움들은 언어와 문화적 한계를 갖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적 영향은 배우자,

시가족, 친구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사회복

지사, 전문상담가 등 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그러한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는 지지를

받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식 및 비공식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접 정신건강에 기여하여 우울을 낮출 수 있

다. 이러한 직접효과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

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안정적이고 사회적

으로 보상되는 역할들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안정감, 예측가능성, 정체감, 자

기가치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Cohen & Wills, 1985; Thoits, 1985). 최근에

Lakey와 Orehek(2011)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간의 정적관계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이 부재한 점에 주목하여 관계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관계조절이론(relational regulation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이 이론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와

수용자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용자의 정서, 생각 또는 행

동이 바람직하게 조절됨으로써 안녕감이 강화

되는 주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한

효과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총체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희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

으므로 지지의 근원을 구분해서 개별적인 직

접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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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도 지지의 근원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조절

효과와 직접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

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

회적 지지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받는 사회적 지

지의 근원을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네 가지로 나누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 변인들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그

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직접적

으로 연관된다면, 그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여 낮추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

서 각각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특성 및 표집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

내로 이주한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이

다. 본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6, 2007 테마기획 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사

업의 중간평가와 참여자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의 일부가 이용되었다. 그 연구

에서 조사참여자는 비확률 할당표집과 의도

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선정되었

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원사업 수행

기관들 각각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20명의 조사가 할당되었고,8) 조사

참여자의 선정에는 기관에 등록된 여성결혼이

민자의 국적별 분포가 고려되어 기관에 할당

된 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이 그러한

국적별 분포비율과 일관되게 하는 목적표집이

이용되었다. 자료수집은 조사에 대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받은 수행기관의 실무자가 진행하

였고 2008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조사로 573부의 설문지가 회

수되었고, 미완성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설

문지가 제외되어 실제 자료는 총 558명의 설

문지에 기반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출신국의 비율은 베트남(41.4%), 중국(21%), 필

리핀(15.1%), 일본(6.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35.7%)와 중소도시(26.5%) 거주

자의 비율이 총 62.2%로 농산어촌(19.4%) 및

도농복합지역(11.1%) 거주자의 총 비율(30.5%)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결혼이민여성 응답

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58.5%로 가장 많았

고, 30대가 28.9%, 40대 이상이 10.6%로 확인

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8.8세(SD=7.3세)였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다양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교 중퇴 또는 졸업이 3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하가 23.9%, 전문대 또는 대학

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자가 각각 15.3%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의 정규교

육 햇수 평균은 10.9년(SD=3.2)으로 고등학교

중퇴에 해당되었다. 결혼상태는 조사대상자들

8) 조사참여 기관들은 총 36개로 2008년도에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각 시도의 사회복지기

관 및 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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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 이상이 초혼이었고 그 외 동거 10.7%,

재혼 7.2%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45.4

개월로 약 3년 9개월이었고, 이 여성들의 한

국 거주기간은 평균 46.4개월로 결혼기간 평

균과 거의 동일하여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결

혼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200

만원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

도 10.4%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 속한 자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9) 이러한 조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서 드러

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연령대, 교육수

준, 거주지역 등에서 유사하여 본 연구의 표

본이 편의표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비교적 부합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측정도구10)

문화적응 스트레스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느

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9)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9)의 연구보고서에 있

다.

10)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작성되었

고, 설문지는 전문번역가와 이중언어 능통자들에

의해 6개 국어, 즉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

골어, 영어, 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역번역 과정

을 통해 번역 상의 오류, 의미 일치 등이 검토되

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설문지가 없는

경우(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어로 읽

고, 쓰기가 가능한 자들에 한해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

도가 이용되었다. 전체 척도 중 국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 차별인식, 향수병, 문화충격 영역에 해당하

는 총 14문항이 사용되었다.11) 측정에 이용된

문항들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

힌다.’, ‘나는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

편하다.’, ‘나는 한국 사람과 다르게 취급받는

다.’,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내용이 한국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느

낀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생각해보고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평균

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 영역에 대

한 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뜻하며, 신뢰도

계수는 .87로 양호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주요 타자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Zime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가 이용되었다. 이 척도는 가족, 친

구 및 주요타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각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와 더불어 원척

도에 있는 주요타자의 지지를 전문가(사회복

지사)지지로 구체화시키고, 가족지지를 남편지

지와 시댁지지로 구분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4가지 근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하였다. 원척도의 문항들이 사회적 지지의 근

11) 이 척도는 원래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권복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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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따라 조금씩 측정항목의 내용을 달리하

였기 때문에 번역된 척도의 문항들 또한 원척

도의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남편과 시댁지지 문항으로 ‘나의 남편(시

댁식구)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와 도움

을 남편(시댁시구)으로부터 얻는다.’ 가 있고,

전문가지지 문항으로 ‘나는 내게 위안을 주는

복지관/센터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이 있

다.’, ‘나는 기쁠 때와 슬플 때 이를 말할 수

있는 복지관/센터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이

있다.’ 등이 있다. 끝으로 친구지지의 문항으

로 ‘나의 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해 정말로 노

력한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척도

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전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

도의 점수는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양호했다.

우울

우울의 측정에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

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

형 우울증 선별검사도구로서 미국정신보건연

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개

발된 것이다(Radloff & Locke, 1986, p.177).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측정은 지난 1주 동안

경험하였던 우울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들에

대한 빈도를 중심으로 4점 척도, 즉 ‘0=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하루가 못되게)’ ~ ‘3=

거의 항상 또는 늘 그렇게 느꼈다(5-7일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묘사된 항목

들은 역코딩 되며, 척도의 점수는 평균을 이

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양호했다.

통제변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학력, 결혼기간, 한

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통제변인

들로 포함되었다12).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준

으로 교육받은 년수를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의 4개 영역에서 응답자가 주관적으

로 평가한 한국어 구사능력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조사대

상자가 국내에 이주하여 경험한 경제적 어려

움의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았

다’, ‘5. 매우 어려웠다’)로 측정한 변인이 사

12)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울 및 정신건강

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

적 변인 및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

령, 학력, 결혼기간, 한국어 능력, 경제적 상태와

관련된 변인(양옥경․김연수, 2007; 정기선․한지

은, 2009; 임혁, 2010) 등이 연구모형에 투입되어

우울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연구에 따라 조

금씩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결혼기간

(양옥경․김연수, 2007), 경제적 스트레스(정기선,

한지은, 2009), 학력과 소득수준(임혁, 2010)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한국 거주기간 대신 결

혼기간을 선정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상

결혼과 함께 한국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남편 및 시댁식구로부터의 지지도 이 시점 이후

로부터 주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여

성결혼이민자의 결혼기간은 한국거주기간과 매

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본 연구에서 이 두 변

인간의 상관관계가 .83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기

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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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가 이용되었고, 분석절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

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고려된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

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절효과분석을 위해서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변수의 값에서 각각 평

균값을 빼서 센터링한 후 두 변인 간의 상호

작용변수를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모델에 투

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사회적 지지의 4가

지 근원별로 각각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각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대한 직접효

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것과 하나의 회귀분석 모델

안에 4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모두 함께

포함시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다

중회귀분석 시 결측치에 대한 처리는 평균으

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

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VIF 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및 통

제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 남편, 시댁식구, 친구, 전문가(사회복지사)

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우울, 그리고 통제

변인인 연령, 학력, 결혼기간, 경제적 어려움

및 한국어 능력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

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71(SD=.64)로 2점 ‘그렇지 않다’와 3점

‘약간 그렇다’ 사이에 해당되었으며, 평균적으

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13) 반면 조사에 참여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43(SD=.62)으

로 3점 ‘약간 그렇다’와 4점 ‘그렇다’의 중간

에 해당되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회

적 지지의 지각이 평균 3.79(SD=.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의

인식이 평균 3.47(SD=.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제

공자로서 남편과 친구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회귀분석에 고려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는 .66에서 -.01 범위에 있었으며,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통제변인인 연령

과 결혼기간이었다(r=.66, p<.001). 독립변인으

로 투입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4가지 유형별

사회적 지지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21~.04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편과 시댁식구로부터

1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로

그 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국에 대한 향수 영역

의 평균이 3.26(SD=.82)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문화충격과 차별감 영역(Ms=2.57, 2.70;, SDs=.82,

.71 각각)은 모두 2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즉, 국

내 거주기간이 평균적으로 4년 미만인 이주여성

응답자들은 모국에 대한 향수로 스트레스를 느

끼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 문화충

격이나 차별에 대한 지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

는 수준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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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회적 지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s=-.10, -.21, ps<

.05, .001 각각).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4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 변수들과 우울의 관

계는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36, p<.001), 사회적

지지 변수들은 모두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rs=-.10~-.36, ps<.05 이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상호작용

변수의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4가지 유형별로 실시된 회귀

분석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각각 제

시하였다. 각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VIF값을 산출하여 확

인한 결과 4가지 모형 모두에서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1.01~1.82 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

을 의심할 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표 2의 각 지지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 시댁식구, 친구, 전문가(사회복지사)로부

터 받는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든 모형

들에서 우울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고(βs=

.29~.37, ps<.001), 남편과 시댁식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우울감을 p<.001 수준에

서 유의미하게 직접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βs=-.25, -.20 각각), 친구 지지와 전문가 지지

에 대한 지각도 우울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다(βs=-.13, -.11, ps<.01, .05 각각).

그러나 이러한 분석모형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문화적응 스트레스 -

2. 남편지지 -.10* -

3. 시댁지지 -.21*** .53*** -

4. 친구지지 .04 .22*** .36*** -

5. 전문가 지지 .08* .25*** .22*** .37*** -

6. 우울 .36*** -.36*** -.36*** -.13** -.10* -

7. 연령 -.06 -.15** -.17*** .04 .09* .09* -

8. 학력 -.14** -.03 -.05 .10* .18*** .02 .34*** -

9. 결혼기간 -.08 -.10* -.19*** -.01 -.05 .07 .66*** .33*** -

10. 경제적, 어려움 .16*** -.34*** -.29*** -.12** -.04 .31*** .19*** .13** .20*** -

11. 한국어 능력 -.02 .15*** .12** .15** .13** -.06 -.01 .04 .17*** .05 -

평균 2.71 3.79 3.22 3.47 3.16 .79 28.8 10.9 45.4 2.99 3.06

S.D .64 .83 .93 .75 .94 .42 7.3 3.2 43.07 1.03 .72

*p< .05, **p< .01, ***p< .001

표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및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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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조절하여 우

울을 낮추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

인들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

가 유의미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요약하면,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는 예측대로 우울에 기여하는 것

14) 본 연구의 통제변인인 결혼기간 대신 한국 거

주기간을 통제변인으로 넣고 표 2에 제시된 4가

지 연구모형을 재분석해본 결과, 표 2의 주요 결

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녀유무 등

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을 통제변인에 추가해보

았을 때도 분석결과는 표 2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한국거주기간이나 자녀유무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우

울을 감소시키는 직접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여 우울

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회적 지지의 유

형별 조절효과는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해 지지

되지 않았다.

4가지 유형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상대

적 영향력

사회적 지지의 근원별로 실시된 회귀분석들

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4가지

유형을 하나의 회귀분석 모형에 넣고 상대적

사회적 지지

모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남편지지모형 시댁지지모형 친구지지모형 전문가지지모형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0 .02 .00 .03 .00 .05 .00 .05

학력 .00 .02 .00 .02 .00 .03 .01 .04

결혼기간 .00 .02 3.12 .00 .00 .02 7.36 .01

경제적 어려움 .07 .15*** .08 .19*** .09 .21*** .10 .23***

한국어능력 -.02 -.03 -.02 -.04 -.03 -.05 -.03 -.05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32*** .19 .29*** .23 .34*** 4.94 .37***

근원별 사회적 지지 -.13 -.25*** -.09 -.20*** -.07 -.13** -.05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x

근원별 사회적 지지
-.02 -.03 -.01 -.01 .01 .01 .04 .06

상수 .48** .31 .09 -.03

R²(adjusted R²) .25(.24) .23(.22) .21(.20) .21(.20)

F 23.05*** 20.30*** 18.11*** 17.99***

*p< .05 **p< .01 ***p< .001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접 및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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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알아보는 분석에서는 주효과만 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으로

부터의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p<.00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

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였으며, 사회적 지지

변인 가운데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남편의 지지였고, 다음으로는 시댁

식구로부터의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인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

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경제

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클수록 우울을 보

고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논 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

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

추는 중요한 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점에 주

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

과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

향력을 감소시켜 우울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회귀모형분석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

댁식구, 친구 및 전문가(사회복지사)로부터 받

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예측변인
우울

B Beta

통제

변인

연령 .00 .03

학력 .01 .03

결혼기간 .00 .00

경제적 어려움 .06 .15***

한국어능력 -.01 -.01

직접효과

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31***

남편지지 -.10 -.20***

시댁지지 -.04 -.09+

친구지지 -.03 -.05

전문가지지 -.01 -.03

상수 .62***

R² (adjusted R²) .26(.25)

F 19.36***

+p<.10 ***p< .001

표 3. 4가지 유형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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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직접적으로 부적인 관

계를 보여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

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4

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아보는 분석에서 남편과 시댁 지지의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생활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방안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및 전

문가(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다양한 근원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상적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

해주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

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한 정도는

높지 않았는데, 이는 서울지역 결혼이민여성

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낮았다고 보고한 양옥경 등(2009)의 연구와 일

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 응답자

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지 않고, 언어 장벽

등으로 주류사회와의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인 점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15) 그

러나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변인

이나 그 밖의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우울

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었

15)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률을 보

면 20.6%로 낮고 과반 수(56.5%) 이상의 가족생

활 주기가 신혼기, 임신기 또는 영아기에 해당되

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주류사회와의 접촉

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이나 정신

건강을 연구한 양옥경, 김연수(2007)와 임혁

(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반면 이

여성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평

균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3.43)을 보였고, 근

원별로는 남편지지에 대한 지각이 평균 3.79

로 가장 높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남편이 중

요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

과는 기존연구들과 일관되게 개별적인 회귀모

형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akey와 Orehek(2011)이 제안한 관계조절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사

회적 지지는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맺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며, 특정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함께 하는 활동이 긍정적 경

험을 포함할 때 긍정적 정서가 촉진되고 이는

나아가서 당사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자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지지 제공자와의

긍정적 경험에 기반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

서, 물질, 정보 등의 다양한 도움을 실제로 받

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종

류의 긍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배태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사

회적 지지를 촉진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보다

폭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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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지각된 사

회적 지지의 4가지 근원 중 전문가(사회복지

사) 지지의 효과가 개별분석에서 예상보다 적

었고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설문조사지에 이용된 ‘복지관/

센터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등과 비교할 때 여성결

혼이민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이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다소 어

려움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된

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기관에

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이나 국적별 모임 등

과 같은 집단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만, 특별

히 제기되는 개인문제나 가족문제 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로부터의 개별적인 관심이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울에 대한

전문가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

타난 결과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원척도와 일

관되게 가족(남편과 시댁), 주요타자(사회복지

사), 친구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측정 내용의

차이가 연구결과의 차이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이 연구에서 문

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효과,

즉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

울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

은 집단에서보다 낮은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

날 때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참여자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아 이

변인과 우울과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

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Lakey & Orehek, 2011),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

향력을 완충시켜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적이 있다(임현승, 2010). 게다가 스트레스 완

충가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지배해

왔으므로(Lakey & Orehek, 2011) 이 연구의 어

떠한 점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여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완충가설을 지지

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야

기한 특정 사건에 대한 대화와 상의, 정서적,

정보적 지지 등으로 개념화되고, 그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확인된 바 있다(Cohen & Wills, 1985).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기능적으로 개념화

되어 측정되었으나 측정문항들이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야기하는 향수병, 차별, 문화적 충격

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

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미흡했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주변인들

의 관심과 지지 제공에 초점을 맞춘 측정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후속작업

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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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임현승(2010)의 연구는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조사참여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평

균 9.8년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

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약 3.8년)보다 6년이 길

다.16)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

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달라지는 데 기

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기

간이 길수록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한국

사회를 보다 많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해

하게 된 것들에 기반 한 것일 수 있어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

과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도 후속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주요결과들 외에 통제변인

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의 우울

에 대한 영향력이 유일하게 유의했고, 경제적

16) 이 두 연구는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척도와 Zimet 등(1988)의 지각된 사

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이

유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영역만 사

용하였고(각주 13 참조), 사회적 지지 원척도에

있는 주요타자의 지지를 전문가(사회복지사) 지

지로 구체화시키고, 가족지지를 남편지지와 시댁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 반면에 임현승(2010)의

연구는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교에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의 차이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

른 논의에 앞서 밝힌다.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

가 인식하는 한국생활에서 겪었던 경제적 어

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결과

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에서

자립을 돕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식하는 사회

적 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

자가 남편, 시댁식구,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지지

의 근원들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지보다 우울을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가 컸다. 따라서 여성결

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적 개

입에서 남편들의 사회적 지지 여부를 살펴보

고, 이를 증진시키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

생활에서 남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개입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부부들의 최초 면접이나 가정생활

사정(assessment)시 남편의 사회적 지지를 이주

여성이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

편이 어느 정도 지지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태도가 남편의 표현 부족이나 언어차

로 이주여성 배우자에게 전달되는 데 어려움

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부간에 문화차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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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서로의 이

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

민자의 부부관계에서 상호 개방적이고 문제해

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보다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개별적, 집단적 또

는 가족적 차원에서의 상담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의 사회화로 관계형성 기술이

미흡할 수 있는 남편들이 외국인 부인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남편교육 시 애

정표현, 배우자에 대한 경청 등의 기술을 키

울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것도 필요

해 보인다. 현재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설

립되어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함께 하는 활동들

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

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시댁식구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도 우울을 낮추는데 유

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시댁식구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

원자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시댁식구와의 관

계가 좋지 못할 때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의

내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가족문제와 관련된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입 시 시댁식구들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

를 잘 사정하고, 시댁식구들이 여성결혼이민

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일상생활

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지자로 지각될 수

있도록 가족교육 등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되

어야할 것이다.

비록 네 가지 사회적 지지 근원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에서 전문가(사회복지사) 지지와

친구 지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

었으나, 개별 분석에서 이들이 우울을 낮추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

가(사회복지사)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인식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

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을 때 이들에게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

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여

성결혼이민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야할 것

이다. 특히 경제적 곤란이나 가족문제 등으로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전문가 집

단의 개별적인 관심과 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 현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입 시 친구관계의

폭과 질을 살펴보고 이 여성들이 자조모임이

나 클럽활동, 국적별 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관계를 맺

을 수 있는 친구관계로 사회적 지지망이 확대

될 수 있게 돕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와 함의는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다양한 지지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궁극적으로 이들

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

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이 여성들에게 사

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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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 이들이 한

국생활 및 문화적응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극

복하는 과정에서 지지체계들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

가 담보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

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전국적으로 분

포되어 특정지역의 거주자들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 보다 표본 상 진일보 한 측면이 있지

만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을 이용하는 자들로서 이미 사회적 지지체계

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 연구결

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자원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살아가

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의 수준과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문

화적응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에게 문화적응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문화적 도전

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간에 문화적응을 위해 노력하는가도 결혼

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들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중요해 보인

다. 비록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

구는 문화적응의 이슈를 지니고 있는 여성결

혼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조명해

보았으며, 가족, 친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근

원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

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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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young Ja Hyun Yoen Soo Kim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the direct effects on depression of

four different sour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e., husband, in-laws, friend, and social worker), and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these support measures moderate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through the 36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distributed nationwide.

As expected,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respondents with a higher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expressed a higher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all analyses. In separate analyses

for each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ts interaction term with acculturative stress, each

support measure show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n depression, and none of the interaction terms was

significant. In an analysis of the full model, including 4 types of social support measure, only two

support measures, perceived spouse support and in-laws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a positive direct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n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may not moderate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se women ’s

depression. Finally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and clinical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 mental health,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